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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월드컵 앞두고 발목 다친 황인범…국내서 재활한다

등록 2026.05.04 16:29:35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황인범이 1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3월 A매치 대비

훈련을 하기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한국은 오는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7차전을 치른

뒤,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과 8차전을 갖는다. 2025.03.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황인범(30·페예노르트)이 국내

에서 재활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4일 뉴시스를 통해 "발목 인대를 다쳐 소속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게 된 황인범이 국내에서 대표팀 의

무팀과 피지컬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재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황인범은 지난 3월15일 엑셀시오르와의 2025~2026시즌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시 27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

만, 전반 막판 상대에게 발등을 밟혀 의료진 부축을 받으며 교체됐다.

이 부상으로 황인범은 코트디부아르, 오스트리아와의 3월 A매치를 앞뒀던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에 발탁됐지만, 끝내 낙마했

다.



설상가상 부상 회복도 순조롭지 않았다.

최근 네덜란드 현지 매체는 황인범이 2025~2026시즌 잔여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거라고 보도했다.

홍명보호에는 큰 악재다.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알아인), 원두재(코르파칸)가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이 어려운 가운데, 핵심 중원 자원인 황인범까지

빠지면 전력 누수가 크다.

다행히 황인범의 부상 수준이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이 어려운 정도는 아닌 거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코리아풋볼파크는 아니고 서울권에서 재활 훈련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

한민국과 파라과이의 경기 후반 황인범이 돌파를 하고 있다. 2025.10.14. ks@newsis.com

한편 대표팀은 그동안 월드컵을 앞두고 일찍 시즌을 마무리한 해외파 선수들에 대해선 코치진과 피지컬 트레이너를 투입해 개

인 훈련을 도운 바 있다.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유력한 데, 시즌을 빠르게 마친 선수로는 백승호(버밍엄), 엄지성(스완지시티) 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해외파 선수들의 훈련을 돕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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